
3연패에서 탈출했던 제주유나이티

드가 광주 원정에서 후반 막판 결

승골을 내주며 연승에 실패했다.

제주는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축

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안은행 K

리그1 2024 20라운드 광주FC와의

경기에서 1-2로 패했다.

승점을 가져오지 못한 제주는 7

승2무11패 승점 23점을 유지하며

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가져간 광

주에게 7위 자리를 내주고 8위로

한계단 내려 앉았다.

제주는 전반 7분 광주 신창무에

게 선제골을 내준 후 반격에 나서

전반 22분 강력한 압박으로 진성욱

이 공을 빼앗은 후 이탈로-임창우

의 패스를 받아 안태현이 득점으로

연결하며 1-1을 만들었다.

하지만 홈에서 연패 탈출을 노리

던 광주의 강력한 반격에 후반 44분

가브리엘이 골을 만들어내며 1-2로

경기를 내주고 말았다. 제주는 이날

볼 점유율에서 38%대 62%로 밀렸

고 슈팅은 8대13, 코너킥 4대9로 주

도권을 잡지 못한 경기를 펼쳤다.

제주는 오는 6일 서울과 제주월

드컵경기장에서 21라운드, 10일 전

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과 22라

운드 경기를 갖는다.

위영석기자 yswi1968@ihalla.com

김하성(샌디에이고 파드리스)이

시즌 10번째 2루타로 9경기 연속

안타 행진을 이어갔다.

김하성은 1일(한국시간) 미국 매

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

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(MLB) 보

스턴 레드삭스와의 방문 경기에 7

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

수 1안타 1타점을 올렸다.

김하성은 지난달 22일 밀워키 브

루어스전 이래 9경기 연속 안타를

생산하고 있다. 시즌 타율은 0.228

(289타수 66안타)로 소폭 올랐다.

김하성은 0-4로 끌려가는 7회 1

사 2루에서 오른손 불펜 저스틴 슬

레이튼의 가운데 몰린 5구째 컷 패

스트볼을 놓치지 않았다.

김하성이 강하게 잡아당긴 타구

는 3루수 왼쪽을 꿰뚫었고 파울 라

인을 타고 외야펜스까지 굴러갔다.

2루 주자는 넉넉히 홈을 밟았다.

김하성의 시즌 10번째 2루타로써

지난달 23일 시즌 10호 홈런 이후 8

일 만에 나온 장타다. 연합뉴스

남녕고등학교 태권도부 송진우가

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

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6회

경희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 여 고

등학교 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을

획득했다.

1일 남녕고등학교에 따르면 경희

대학교와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

하고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이 주관

한 이번 대회에서 남고등부 헤비급

3학년 송진우 선수가 금메달을 목

에 걸었다.

송진우는 준결승에서 마산구암

고 강구태 선수와 접전 끝에 2대 1

로 결승에 올랐다. 결승전에서 송

진우는 강원체육고 이승준 선수를

2대 0으로 제압해 금메달을 획득

했다. 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

잉글랜드가 슬로바키아를 연장 접전

끝에 물리치고 2024 유럽축구선수권

대회(유로 2024) 8강에 진출했다.

잉글랜드는 1일(이하 한국시간)

독일 겔젠키르헨의 아레나 아우프

샬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후

반 추가시간 주드 벨링엄의 극적인

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간

뒤 연장 전반 해리 케인의 역전골

이 터지면서 슬로바키아에 2-1로

겨우 이겼다.

첫 우승에 도전하는 잉글랜드는

오는 7일 오전 1시 다크호스 스

위스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.

잉글랜드는 전반 25분 만에 기선

을 제압당했다.

슬로바키아의 이반 슈란츠가 다

비드 스트렐레츠의 절묘한 침투 패

스를 골대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마

무리해 선제골을 뽑았다.

잉글랜드는 동점골 사냥에 나섰

지만, 좀처럼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.

이번 대회에서 세련되지 못한 공

격 전개로 자국 팬들로부터 거센

비판을 받아온잉글랜드는 이날도

후반 45분까지 단 한 개의 유효 슈

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부진했다.

주심이 6분의 추가시간을 준 가

운데, 벨링엄이 경기 종료 1분여를

남겨둔 후반 50분에 환상적인 오버

헤드킥으로 천금 같은 동점골을 뽑

아냈다.

오른쪽에서 넘어온 스로인을 마

크 구에히가 머리로 연결해 문전으

로 띄우자 벨링엄이 재빠르게 오버

헤드킥을 시도해 골망을 흔들었다.

기사회생한 잉글랜드는 연장 전

반 1분 만에 해리 케인의 헤더 결

승골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.

잉글랜드는 이날 2개의 유효슈팅

을 기록했다. 득점으로 연결된 벨

링엄, 케인의 슈팅 외에는 골문 안

으로 향한 슈팅이 없었다.

스페인은 화력쇼 를 펼치며 조지

아를 4-1로 대파하고 8강에 진출했

다. 스페인은 전날 덴마크를 2-0으로

물리치고 올라온 독일과 오는 6일

오전 1시 맞대결을 펼친다. 연합뉴스

양궁은 역대 올림픽에서 한국이 가

장 강한 모습을 보여온 종목이다.

1972년 뮌헨 대회부터 나온 45개

의 양궁 금메달 중 절반이 넘는 27

개를 한국이 가져왔다.

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

3개를 목에 건 것을 비롯해 2000년

시드니 올림픽, 2004년 아테네 올

림픽,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

메달 3개씩을 따냈다.

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

에서는 남녀 개인 단체 4개 금메달

을 독식하며 사상 첫 전 종목 석

권 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.

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한국은

처음 도입된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

포함해 4개의 금메달을 쓸어 담으

며 최강 의 지위를 재확인했다.

한국 선수단이 험난한 메달 레이

스를 펼칠 거로 보이는 이번 대회에

서도 양궁만큼은 효자 종목 의 역할

을 다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.

대한체육회가 양궁에서 최소 3개

의 금메달을 따낼 것으로 기대하는

가운데, 대표팀은 늘 그래왔듯이 남

녀 개인전, 남녀 단체전, 혼성전 등

5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해

내는 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.

그러나, 대표팀과 대한양궁협회

내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승

부가 예상된다는 반응이 조심스럽

게 나온다.

한국 양궁은 전통적으로 유럽에

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부진한 모습

을 보이곤 했다.

불규칙적으로 부는 바람과 잦은

비가 승부에 의외성을 증대시켜 태

극궁사들과 다른 강자들 간의 실력

차를 좁히는 결과를 낳곤 했다.

전통의 강호 미국이 사상 처음으

로 단체전 출전권을 따내지 못한

가운데 중국, 대만, 인도 등이 한국

과 더불어 전 종목 출전권을 따낼

만큼 아시아 국가들의 강세가 두드

러지는 점도 변수다.

10년 넘게 남자 양궁 최강자로

군림해온 김우진(청주시청)과 도

쿄 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른 김제

덕(예천군청), 항저우 아시안게임

2관왕 이우석(코오롱)이 남자 대표

팀을 구성한다.

리우와 도쿄에서 거듭 단체전 금

메달을 따냈으나 개인전에서는 한

번도 올림픽 메달을 따내지 못한

김우진이 이번 대회 개인전 금메달

로 마지막 퍼즐 조각 을 맞출지

주목된다.

여자 대표팀에서는 항저우에서

37년 만의 양궁 3관왕에 오른 임시

현(한국체대)을 필두로 남수현(순

천시청), 전훈영(인천시청)이 올림

픽 사로에 선다. 1988년 서울 대회

부터 여자 단체전 우승을 한 번도

놓치지 않은 여자 대표팀은 이 종

목 10연패에 도전한다.

양궁 경기가 열리는 장소는 파리

의 옛 군사시설인 앵발리드다.

개막식 전날인 25일 예선 라운드

를 치르고, 28일 여자 단체전, 29일

남자 단체전, 7월 2일 혼성전, 3일

여자 게인전, 4일 남자 개인전 결승

이 각각 열린다. 연합뉴스

2024년 7월 2일 화요일 9

양궁 여자단체 10연패 전 종목 싹쓸이 목표

1일(한국시간) 잉글랜드와 슬로바키아의 유로 2024 16강전에서 잉글랜드의 주드 벨링엄이 후반 50

분 오버헤드킥으로 동점골을 터뜨리고 있다. 승기를 잡은 잉글랜드는 연장 전반 1분 스트라이커 해

린 케인이 헤딩 역전골을 터뜨려 극적인 8강 진출에 성공했다. 연합뉴스


